
제6실 | 서예 | 호류지에 전래된 법화경 

 

 

N-12 법화경 

황마지에 옅은 먹으로 경계선을 그은 용지에 『법화경』 8권을 필사한 작품으로, 한 

행에 17자가 들어갑니다. 글씨가 약간 굵고, 힘있는 필치로 쓰였으며, 8권 모두 한 사

람의 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. 나라시대의 정돈되고 단정한 사경 작품과 비교했을 때 

부드러운 느낌이 있어 헤이안시대에 걸쳐 필사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



제 6실  | 염직  | 수리  후  첫  공개하는  포  조각과  포  조각  복원  모조품  

 

염직 코너에서는 2020년에 수리가 완료된 기악의 의상인 포의 조각과 함께 수리 조사에서 발

견된 정보를 근거로 문화재활용센터와 도쿄국립박물관이 공동으로 제작한 복원 모조품도 전시

합니다. <포 조각>은 쇼소인 보물 중 고대 포의 전체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작품으로 

매우 귀중합니다. 이 작품은 호류지헌납보물 중 미정리품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번 전시가 수리 

후 첫 공개입니다. 또한 복원 모조품은 수리 과정에서 밝혀진 작품의 구조를 바탕으로 제작했

습니다. <포 조각>을 복원 모조품과 비교하며 작품의 본래 모습을 상상해보시길 바랍니다. 

 

N-325: 포 조각 나라시대 8세기 평직 비단 

고대 가면극인 기악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포의 조각입니다. 현재로서는 오른쪽 앞부분

과 오른쪽 소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겉감으로는 황색으로 염색한 평직 비단을 사용하고 안

감으로는 담갈색의 평직 비단을 사용했습니다. 오른쪽 앞부분의 안감에 허리끈이 있어 왼쪽 앞

에서 착용한 것으로 추측됩니다. 수리에서 안감과 겉감을 해체하여 각각 한 장의 비단으로 펼

친 후 와시(일본 종이)로 배접하여 원래 형태로 짜 맞추었습니다. 

 

기악 의상 포(모조) 2021년 평직 비단 

N-325<포 조각>의 해체 조사로 밝혀진 구조와 치수, 마감 방법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복원 

제작한 포입니다. 양 겨드랑이 부분은 박음질되어 있지만 하단의 벌어진 틈 부분에 다른 비단

을 덧대어 장식했습니다. 원래 작품의 오른쪽 앞부분 안감에 있던 허리끈을 참고하여 왼쪽에도 

허리끈을 달아 왼쪽 앞에서 착용할 수 있도록 복원했습니다. 포 위로 허리띠 등을 둘러 착용한 

것으로 추측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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